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월) 강윤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차원의 채권발행 관리 및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 발행주체 간 협의체 출범 및 

운영을 공식화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는 킥오프 준비회의의 성격으로 기재부･
금융위･금감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주요 정부보증채･공사채 발행기관들이 

참석*하여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과 함께 ‘26년 채권시장 여건 및 기관별 

채권 발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기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산은, 수은, 한전, 주금공, LH, 장학재단 등

  참석기관들은 채권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시기에 

채권 발행이 집중되어 시장 위험(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 

발행 시기･물량･연물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채권시장 관련 주요 현안과 기관별 발행 계획을 정기적

으로 논의·조율하기 위해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시장 안정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중 협의체 

설치 등의 근거를 규정한 훈령을 제정하여 본 협의체를 범정부 차원의 공식 

기구로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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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대응 강화

 - 주요 채권 발행기관 등이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준비회의 개최

 - ‘26년 채권시장 여건, 기관별 채권 발행계획 등 논의

 - 향후 범정부 공식 기구로 운영,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 강화


